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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KT행동혁신학교에서 C2C 교육 중 강정환(국제통신센터) 조합원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KT는 기존 3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C2C교육을 도전정신과 변화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로 2005년 들어 전직원으로 확대했다. 

2004년 하반기 몇몇 기업에서도 행동과학 훈련도중 심장마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미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학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을 진행했다는데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KT의 인력구성으로 볼 때도 과도한 극기훈련은 각종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데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빠른 시일내 노사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2. 도전정신과 변화의식 고취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실효성 등을 따져 교육개선 또는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3.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의 관리소홀이나 무리한 훈련 강요 등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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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행동혁신학교 교육자 사망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









































